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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새사업자 공모를 서둘러라.

-방송정파 85일, 1,350만 경기도민 청취권 방치

-방송통신위원회는 6월 공모 통해 공적책임 다해야...

방송통신위원회는 설립 목적에 충실하라!!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의 공적 책임을 제고하고 방송통신 이용자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하지만 유독 FM 99.9MHz의 새 사업자 공모에서는 설립 목적을 망각했다.

"사업자의 일방적인 방송권 반납", 이를 어찌해 볼 수 없는 "미비한 방송법 규정", 공공재인 지상파 정파

를 막지 않는 "소극적 행정"이란 3박자 장단에 FM 99.9MHz는 2020년 3월 30일 0시를 기해 멈췄다. 그리고 

85일이 지난 지금도 1,350만 경기도민의 청취권은 유린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방통위가 말하는 공적책임이란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공공재인 지상파 방송 FM 99.9MHz를 이대로 방치하

는 게 진정 공적 책임을 다하는 방통위의 모습인가?  

무엇이 방통위를 대낮에 길거리에 내려앉은 올빼미처럼 갈 길 몰라 방황하도록 하는가? 

방통위의 할 일은 자명하지 않은가? 

사라진 공중파를 하루라도 빨리 청취자들의 품으로 돌려주는 것.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 목적에 맞게 명확

한 업무수행을 요구한다.

지금이라도 FM 99.9MHz를 운영할 새로운 사업자 공모에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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